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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리·언어 천재였다?
 퐁당-풍덩에서 발견한 우리말·우리글의 

물리적 우수성에 대한 탐구
1153

Ⅰ.� 메인� 탐구의� 시작

“작은말-큰말”� :� 양성·음성� 모음의� 교체를� 통해� 같은� 대상의

� 느낌� 차이를� 표현하는� 우리말·우리글의� 체계

→� 국어학자는� 작은말-큰말이� 발음의� 어감� 차이를� 이용해�

대상의� 느낌� 차이를� 표현하고� 있다고� 설명함.

양성모음� 오,� 아로�

작은� 돌이� 떨어지는�

소리인� 퐁당을,�

음성모음� 우,� 어로�

큰� 돌이� 떨어지는�

소리인� 풍덩을� 표현

�

퐁당-풍덩� 소리가� 나는� 물리적�

메커니즘� 분석� →� 퐁당-풍덩의�

느낌� 차이가� 공동에� 의해� 만들어

지는� 공명진동수� 차이임을� 발견!

Source-Filter� 이론� →� 양성·음성� 모음� 발음의� 어감� 차이가�

포먼트(성도의� 공명진동수)� 차이임을� 알게� 됨.

포먼트가� 높은� 양성모음� 오,� 아로� 진동수가� 높은� 퐁당� 소리를� 표현함�

⇒� 다른� 작은말-큰말도� 그럴까?� 얼마나� 그럴까?

∙� 우리말� 작은말-큰말의� 느낌� 차이가� 물리적으로는� 진동수� 차이임을� 발견함.
∙� 포먼트(성도의� 공명진동수)가� 높은� 양성모음으로� 진동수가� 높은� 작은말을,� 포먼트가� 낮은� 음성� �
� �모음으로� 진동수가� 낮은� 큰말을� 표현했음을� 물리적� 분석을� 통해� 통계적으로� 확인함.
∙� 나아가,� 임의의� 소리가� 어떤� 모음과� 가장� 가까운지� 정량화할� 수� 있는� 방법� 및� 척도를� 개발함.

∙�출품자:�노수빈,� 임준혁,� 지민준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충북과학고등학교)

∙�지도교사:�정도일� (충북과학고등학교)

Ⅱ.� 심화� 탐구� 내용

모음� 인지� 지도(MVP)를� 반영하여� 자연의� 소리를� 듣고� 가장� 가까운�

모음과� 그� 확률을� 출력해주는� 최초의� 인공지능을� 개발

Ⅲ.� 심화� 탐구� 결론� 및� 활용� 방안

-� 모음� 인지� 지도(MVP)를� 통해� 대상� 소리와� 모음의� 가까운� 정도를

정량적으로� 측정할� 수� 있는� 최초의� 방법을� 제시.

-� MVP를� 이용하여� 자연� 소리를� 듣고� 그� 소리와� 가장� 가까운� 모음

을� 선택해주는� 인공지능을� 개발.

-� MVP를� 활용하여� 집단별� 모음� 인지의� 차이나,� 시간에� 따른� 모음�

인지� 경향을� 정량적으로� 시각화할� 수� 있음.

-� 이외에도� MVP는� 발음� 인지� 및� 교정� 등� 언어� 치료� 분야에서� 무궁

무진한� 활용성을� 가짐.

Ⅱ.� 메인� 탐구� 내용

각각의� 범주에� 해당하는� 작은말-큰말� 쌍에� 대해� 물리적� 분석� 진행

� 작은말-큰말에서� 포먼트가� 높은� 양성모음으로�

진동수가� 높은� 대상을� 표현함을� 통계적으로� 확인

Ⅲ.� 메인� 탐구� 의의

우리말을� 물리적� 관점으로�
바라본� 유일무이한� 연구!

Ⅰ.메인� 탐구� 돌아보기� 및� 심화� 탐구의� 시작

메인� 탐구� :� Δ�모음의� 포먼트로� Δ�대상의� 진동수를� 표현함을� 밝힘

질문!� 애매한� 크기의� 중간돌이� 떨어지는� 소리는� 퐁당일까?� 풍덩일까?

⇒� 심화� 탐구의� 시작


